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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대북원조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적정기술의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 꾸준하게 인도적 차원

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북한 주민의 삶의 변화는

대북적정기술 디자인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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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단편적 분절적 물자 중심의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지속가능한 해결안이 되지 못

하고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안으로서 대북적정기술 디자인을 탐구하였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니

즈와 여러 적정기술 사례를 조사하여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모델에 맞춰 분류정리하였다. 정리 결과 북한 주민은 전

기와 식수의 니즈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관련 적정기술 중에 북한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선발하였다. 또한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국가로 현지 주민과의 협업을 중시하는 적정기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 공동체에 적합한 중간확산형(middle-diffusion) 도입방식을 구상하였다. 최종

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적용된 전기 에너지 솔루션을 중간확산형 도입방식에 맞게 리디자인한 협동 농장용 태양광 충

전소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대북적정기술의 가능성을 타진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

정기술의 도입방식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북한, 적정기술, 디자인, 디자인 씽킹

Abstract Traditional ODA to North Korea (NK) has been unsustainable and politically contentious. This study 
proposes the design of appropriate technology (AT) as an alternative. We identified NK residents’ urgent needs 
and global AT instances, and classified data by Maslow's hierarchy of needs. As electricity and potable water 
were identified as primary needs, suitable AT cases were selected. Given NK's extreme isolation, collaborative 
AT practices with local residents are unfeasible. Therefore we propose a new AT adoption model customized to 
NK, which emphasizes community-level adoption. We proposed a solar charging station for cooperative farms, a 
re-design of an AT previously utilized in Africa, and tailored it to fit our proposed model. The study's 
significance lies in its novel AT adoption model for NK’s unique social fabric and the proposition of a specific 
design case, thus transcending previous relevant studies exploring AT's potential for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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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정적이다. 2000년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

발에 따른 UN의 대북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물자

원조마저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편으로 일방향적인

물자 원조는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다[1]. 사실 대북 원조뿐만 아니라 기존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의 시혜적 성격이 다분한 단편적·분절적·일

방향적인 한계로 인해 수원국의 원조 탈출에 크게 기여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수원국의 자

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새

로운 대안으로 적정기술이 제시되었다.

대북 원조에서도 기존 원조 방식은 북한 주민의 삶

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북 지원이 북한 정권의 군사력 강화와 유일독재

체제의 수명 연장에만 도움을 준다는 정치적 논란을 야

기하면서 남남갈등만 부추기는 형세이다[2, 3]. 이에 따

라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

되지 못하고, 정치적 논란과 남남갈등을 일으키며, 국제

제재로 언제든지 단절될 수 있는 기존 원조 방식이 아

닌 인도적 차원의 새로운 대북 지원의 대안이 시급하

다. 특히 북한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높일 수

있게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3].

이 연구는 사회 문제 해결로 지평을 넓히고 있는 디

자인과 기존 ODA의 대안으로 떠오른 적정기술을 중심

으로 대북 지원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대북적정기술 디

자인 (appropriate technology design)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삶의 질에서의 시급한 문제와 니즈를 규명하고, 전 세

계적으로 성공적인 적정기술로 알려진 사례를 수집하

여 분석한 후, 북한 주민의 시급한 니즈에 상응하는 적

정기술 사례를 발굴하고, 그 사례들이 북한 특유의 사

회 체제에 적용될 수 있는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적정기술 도입방안에 맞춰 리디

자인(re-design)한 대북적정기술의 예시를 들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외부인의 현지 방문 및 북한 주민의 접근성이 극도

로 제한적인 북한의 사회 체제 구조상 현지에 체류하며

현지 주민과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기존의 적정기술 도

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레빈은 현지 관찰이 어려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지역

출신의 사람 또는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지역

전문가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장벽을 넘을 수 있

다고 말했다[4].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황에 대한 문헌 조사를 수

행하여 주민의 삶에 대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한 4명의 북한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본 자료의 내용 검증과 더불어 전문가들로

부터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북한 데이터로부터 북한 주민의 니즈를 도출

하기 위해 매슬로우(1943)의 5단계 욕구 이론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였다[5]. 또한 북한과 유사한 수준의 개

발도상국 지역에서 수행된 다양한 적정기술의 사례를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해 수집하여 5W1H에 맞게 사례를

요약한 후에 마찬가지로 5단계 욕구 모델에 맞춰 분류

하였다.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에 맞추어 양쪽 자료를

매핑(mapping)한 내용으로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시급한 니즈’와 ‘북한 사회 체제에서 적용 가능

하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적정기술’ 의 두 가지 조건

에 부합하는 사례를 선발하였다. 또한 북한 사회 체제

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기술을 도입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워크숍을 통해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례로부터 한 개를 뽑아 제안하는 적정기술 도입방안

에 맞춰 변형시킨 대북적정기술의 예시를 창안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적정기술 디자인

1973년 ‘중간 기술 (intermediate technology)’ 이란

명칭으로 슈마허[6]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안된 적정기

술은 현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지에서 확보

가능한 자원으로 현지인이 직접 만들고 수리할 수 있고

현지인이 사업 모델화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가리킨다

[7]. 적정기술은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에 해당

하는 제3세계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합한 솔루션

으로 자리를 잡았다.

김상우와 이동연은 ‘적정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제시

하면서 이를 지역의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맥락적 접근

을 통한 문제해결이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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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8]. 특히 기술에 디자인 사고

및 시각화가 들어오면서 현지 주민과 지역 문화가 중심

이 되는 UCD (User-Centered Design) 과정을 강조하

였다. 실제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상품'을 만드는 것만

이 아니라 인간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탐색하는

과정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창안하는 것으로 영역을 확

장 중이다[9]. 이를테면 층간 소음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애인,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소수

자나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연구 활

동이 늘고 있으며[10], 기업 소속 디자이너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맞춰 기업 디자인 활동이 사회 가치에 기여하

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11]. 2007년 쿠퍼휴잇 내

셔널 디자인 박물관에서 개최한 ‘Design for the Other

90%’는 적정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과

만나 사회혁신디자인적 성격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12]. 이 전시회 이후로 많은 디자이너가 사회문제 해결

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고, 적정기술이 디자인

을 통해 제3세계의 빈곤 탈출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사

회혁신을 추구하는 융합 분야로 거듭나게 되었다 [13].

적정디자인 또는 적정기술 디자인은 제3세계 주민이

현지 조건을 활용해 스스로 문제를 푸는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도구, 전략,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디자인 씽킹에 기반한 사회혁신디

자인 활동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적정기술 디

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대북적정기술 선행연구

그간 적정기술을 활용한 대북 지원에 관한 연구들이

소수 수행되었다. 박일수는 대북 지원에 대한 적정기술

의 적용과 한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개발에 동참하는 북한 개발

의 지속가능한 방법을 제안하였다[14]. 김정태는 적정기

술은 북한과의 교류 및 앞으로의 통일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외 의존성을 낮추고 자립도와 자체 발전을 이

끌 수 있는 기술이라 주장했다[15, 16]. 이종민은 일시

적이고 분절적인 물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 대북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북한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 홍민은 비록 적정기술이 한때 주목받던 것과 달리

서서히 관심을 잃어가는 면이 있으나 적어도 북한 사회

의 혁신은 기존 선진국의 거대한 혁신보다는 일상에서

의 효율성을 위한 적정기술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17].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볼 때 적정기술은 대외 의

존도 - 특히 대북 제재에 따른 물자 원조마저 급격히

축소된 상황에서 - 없이 북한 주민 주도하에 일상에서

의 삶의 질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적합한 해

결안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이 현지의 자원으

로 현지에서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적정기술은

남남갈등과 같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기존 대북 원

조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으로 기존

의 대북적정기술 선행연구에서는 대북적정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주로 다룬 반면 북한 현지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적정기술은 무엇인지를 규명하

거나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 체제의

북한에 적합한 적정기술 도입방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3.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

그림 1.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
Figure 1. Maslow’s Hierarchy of Needs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은 에이브러햄 매슬로우

가 제안한 심리학 이론이다[5]. 인간의 니즈가 그림 1과

같이생리적욕구, 안전욕구, 소속감과사랑의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및 자아실현의 욕구로 총 5단계의 계층 단

위로 서열화 되어 있으며 하위 계층의 니즈가 충족되어

야 상위 단계의 니즈가 발현된다는 가정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니즈

를 순위화하고 적정기술의 사례와 매핑하는 프레임워

크로 5단계 욕구 모델을 활용하였다. 이 중 1, 2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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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원초적 니즈 (basic needs)이고

3, 4단계는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니즈(psychological &

social needs)에 해당하며, 최상의 단계인 자아실현은

자기 성취에 대한 내용으로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하고 개인적 성장,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니즈를 의

미한다.

Ⅲ. 북한 주민의 삶의 조사

1.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문헌 조사

이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

제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에 초점을 두고 문헌

조사를 수행했다. 1980년대 이후 남과 북의 경제적 격

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남북한은 확연한 경

제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로 자

국민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1990

년대에 고난의 행군 등으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를 대

상으로 지원에 필요한 기본 통계를 제공하면서부터 북

한 국민 소득에 대한 통계가 간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

하였다.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에 의하면 북한의

GNI(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는 35.0조 원

으로 한국의 1948.0조 원과 약 55.7배의 차이가 난다.

북한의 1인당 GNI 수준은 137.9만원으로 한국 약 3.7%

수준이다[18].

서종원은 북한은 과거 일제 시절 자원 침탈과 대륙

진출용으로 만들어진 교통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

금까지 과거의 낙후된 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

급하였다[19]. 뤼디거는 그의 저서에서 북한은 전국 어

디서나 물건을 파는 여성 노점상을 볼 수 있는데 노점

상들은 골격 위에 비닐이 씌워져 있는 모습이라고 전하

였다[20]. 정은이는 북한에서 비닐이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21]. 집 창문의 유리 대용으로 쓰기도 하

고, 사용하다 닳으면 연탄이나 기타 물건 등 비에 젖지

않게 씌우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다니엘 튜터와 제임스

피어슨도 그들의 책에서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에 관해

설명하는데,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은 이제 북

한 전역에서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22]. 뤼디거는 북

한 주민들은 자전거가 허용된 후로 주로 자전거를 이용

하여 이동하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한다고 말했다[20].

또한 평양에서는 전기 자전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비공식 택시로도 운영 중이라고 한다.

박일수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

민들의 생활 에너지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14]. 북한

주민들은 10~11월에 땔감을 구하러 다니는데 3월까지

는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취사 및 난방을 해결하고 5~6

월에는 풍로를 이용해서 취사한다. 북한에서는 전력공

급의 제한 역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주

요 문제이다. 뤼디거는 주민들이 거리에서 라이터의 가

스를 보충해 주고 부싯돌을 팔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연탄으로 요리와 난방을 해결하고

연탄재는 들판에서 거름으로 쓴다[20]. 정은이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태양광판이 일반 가정에 급격히 보급

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아파트, 사무용 건물, 호텔뿐

아니라 시골에도 태양광판이 설치된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조명, DVD 및 TV 시청, 핸드폰 충전, 겨울

철 난방 등 전력이 필요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태양광

판을 구매할 수 없는 가정은 여전히 등잔불을 켜놓고

생활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판을 도난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마냥 안심하고 사용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유사하게 농작물 도난을 막고자

가족이 밭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많다. 태양광판을 도

둑맞지 않기 위해 높은 굴뚝에 설치하거나 접근하면 경

보가 울리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용 도난 방지기가 중국

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23]. 심각한 전

력난으로 인해 화력 발전소가 중단되면 추운 겨울에 북

한 주민들은 뜨거운 물주머니를 만들어 안고 자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전력 공급은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원활하지 못한 전력공

급으로 인해 학교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산림 황폐가 심각한 이유 중의 하나로 에

너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 무분별하

게 산림을 훼손한 것을 뽑는다[24]. 이종민은 적정기술

을 통해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한 남북 협력을 연구한

바 있다[25].

세계보건기구 및 유니세프가 발간한 ‘Progress on

household drinking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2000~2017’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77%에 해당

하는 약 3분의 1의 주민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

한다[26]. 북한 주민들은 전기 공급과 수도 사정이 나빠

지면서 인민반장들이 노골적으로 장마당에서 변기 주

머니를 구입해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한다[27]. 변

기 주머니는 변기 위에 펴놓을 수 있게 만든 비닐 주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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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사용한 변기 주머니는 협동 농장에 퇴비로 지원

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의료체계 붕괴로 인해 무상

치료제가 유명무실한 실태 속에서 장마당 등에서 약품

을 구입하여 자체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 북한 내 시

장화의 진전과 함께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씩 개선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계층과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

이며 그에 따라 일반 주민들의 삶의 질의 수준은 아직

도 매우 열악하다[28].

2. 북한 지역 전문가 인터뷰

문헌 조사에서 얻은 북한 현황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검증을 하고자 4명의 북한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

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표 1). 인터뷰는 1:1 비대면

화상 회의로 각 1시간씩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앞

서 진행된 북한 현황 파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함

께 전문가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표 1. 북한 지역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
Table 1. Expert Review Interviewees
출신 마지막 방묵 시기 이력

북한 2011 북한 국가과학원

북한 2019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한국 2018 북한의 대학 교수 역임

한국 - 통일교육원 교수

북한 지역 전문가 1은 북한 출신으로 10년 전 한국

에 들어온 탈북민이다. 북한에 있을 당시에는 국가과학

원에서 근무하였다. 전문가 1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겪

는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력이다. 그다음으로

는 식량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사자

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질의 식량으로 산다

고 하였다. 북한 현황 문헌 조사에 대해서는 태양광판

을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났지만 밤이

되면 지붕에 설치했던 태양광판을 집안으로 들여와서

도난 방지를 한다고 했다. 또한 안전한 식수에 대해서

는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수치인 북한 주민의 3분의 1보

다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식수를 위해 저수지 물을 정수하려고

해도 전력 부족으로 제대로 정수 처리를 못 하는 경우

가 많다고 하였다.

북한 지역 전문가 2는 인터뷰 시점 기준으로 2년 전

탈북하여 비교적 최근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북

한에 있을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졸

업했고 그 뒤로 인민대학습당, 기금 위원회 등에서 근

무했다. 전문가 2는 주부로서 요리에 필요한 불과 물의

니즈를 언급했다. 북한은 시간제로 수도를 공급하고 있

어 해당 시간에 집에 사람이 없으면 수도를 받지 못하

는 상황도 빈번하고, 그마저도 장마철이면 수도로 공급

해주는 물이 안전하지 못하여 아이들이 그 물로 씻고

나면 피부 질환에 걸리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력

공급이 충족되지 않아 아이들은 촛불을 켜고 공부하거

나 상시 전력이 공급되는 지하철역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였다. 그 외 평양의 거의 모든 가구에서 태양광을 이

용해 전력을 자체 해결하고 있어 여름철 선풍기와 같이

가벼운 가전제품은 사용하지만, 냉장고처럼 전력 소모

량이 많은 가전제품은 사용 불가능해서 매일매일 먹을

만큼의 음식 재료만 구매한다고 했다.

북한 지역 전문가 3은 남한 출신의 외국인 교수로서

북한의 대학교에서 근무했었고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

문한 것은 인터뷰 시점 기준으로 3년 전이다. 전문가 3

은 북한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식

량을 꼽았고 그다음으로 전력을 꼽았다. 북한은 전력을

하루에 2시간씩 보급하고 있어 요리와 같이 가장 기본

적인 활동조차 불가하다고 했고 저녁에는 플래시가 없

으면 생활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 3 역시 유니세

프의 안전한 식수 자료에 대해 현실은 더 처참하며 상

당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통일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인 북한 지역 전문가 4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와 장마당의 확산을 거치면서

북한 사회 내에 계층 분화가 발생하였고, 장마당 세대

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전과 이후 세대 사이에 관심

사와 욕구에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특히 북한의 MZ

세대라 할 수 있는 장마당 세대는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개성과 자의식 등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

고 그런 성향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생리적 욕구 및 안전 욕구에 집중되었다면 장마당 세대

로 점차 교체되면서 높은 단계의 욕구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하였다. 그럼에도 기본 인

프라 부족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각종 전염성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생리적 욕구에 대

한 해결 역시 아직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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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등은 일부 경제력 있는 주민들이 먼저 활용하여

확산한 편이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저가형 가전제품

등도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3.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모델에 따른 분류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북한 주

민의 현황을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모델에 따라 분류

하고 각 현황에서 니즈를 도출하였다 (표 2.)

북한 주민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가장

시급한 니즈는 생리적 욕구 및 안전 욕구 단계에 해당

하는 에너지(전기)와 물(식수)로 나타났다. 장마당이나

교통수단 역시 기본 생계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한편으

로 사회적 측면도 있어서 3번째 단계에 배정하였다. 또

한 북한의 MZ 세대인 장마당 세대의 자기표현 욕구는

자기 존중의 욕구와 일치해 4단계 니즈에 배정했다.

Ⅳ. 적정기술 디자인의 사례분석

논문, 보고서,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 소개된 다양

한 적정 기술 디자인의 사례의 문헌 조사로부터 총 50

개의 적정기술 사례를 선정하여 5W1H 분석 틀에 맞춰

정리하였다. 이를테면 표 3은 라이프스트로 (LifeStraw)

사례를 정리한 예제이다.

정리된 적정기술 사례는 북한 현황과 동일하게 매슬

로우의 5단계 욕구 모델에 맞춰 분류하였으며 해당 사

례가 어떤 니즈로부터 출발했는지도 정리하였다 (표 4.)

표 3. 5W1H에 기반한 적정기술 디자인 사례 분석
Table 3. Analysis of AT Design Case based on 5W1H

라이프
스트로

who /
whom

스위스의 베스트가드 프랑센
(Vestergaard Frandsen) /

수자원이오염되어안전한물을마실
수 없는 지역의 주민

when 2011

where 수질이 나쁜 지역

why
수자원이 오염된 지역의 주민들,
여행자, 군인 등 사람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

what 정수 빨대

how
섬유조직의 멤브레인 필터, 요오드
필터, 활성탄 3단계로 나누어 정수

표 2. 북한 현지 상황 및 주민의 니즈
Table 2. Current Stauts of NK Residents and Their Needs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북한 현지 상황 니즈

자기 존중의
욕구

전력공급이 좋지 않아 학교에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하지 못함

교육
(에너지)

장마당 세대의 갈수록 강해지는
자기표현 욕구, 개성 및 자의식

개성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비공식적인 장마당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

시장

북한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
노점상들

시장

평양에서 전기 자전거가 점점 늘고
있으며 비공식 택시로 운영

교통/운송

자전거는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이자 운송수단

교통/운송

안전 욕구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닐 (씻거나
바늘로 기워 재사용)

생활 편의

태양광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도난
방지기를 사용

도난

농작물 도난 때문에 저녁에 밭에서
취침

도난

의료체계 붕괴로 인해 장마당에서
약을 구매하여 치료

의료

생리적 욕구

연료 부족으로 트랙터 대신 소
달구리로 중노동을 함

에너지

전력이 부족하여 태양광판을
이용하여 전기 사용

에너지

길거리에서 라이터 가스를
보충하거나 부싯돌 판매

에너지

땔감을 이용해 취사
에너지
(취사)

추운 겨울 땔감을 이용하거나 뜨거운
물주머니를 만들어 안고 잠

에너지
(난방)

수도 사정이 좋지 않아 '변기
주머니'를 사용하여 용변 해결 후

퇴비로 사용

화장실
(위생)

북한 주민의 3분의 1이 안전한 물을
사용하지 못함

안전한
식수

표 4. 매슬로의 5단계 욕구 모델에 맞춰 정리한 적정기술 디
자인 사례
Table 4. Categorized AT Design Cases based on Maslow’s
Hierarchy of Needs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적정기술 디자인 사례 니즈

자아 실현의
요구

프로젝트 룬

인터넷Project Isizwe 정보제공

MyLine

자기 존중의
욕구

Solar Cow and Power Milk

교육 및
정보제공

Help Desk

Kinkajou Microfilm Projector and
Portable Library

Boxchool

무선 도서관 (RACHEL Pi Project)

OLPC (one laptop per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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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북적정기술의 디자인

1. 북한에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사례 정리

통일디자인 전공자들과의 공동창의워크숍을 통해 대

북적정기술로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

례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시

급한 니즈인 에너지 및 안전한 식수에 대한 직접적

인 솔루션을 다루는 사례이어야 한다. 둘째, 북한 현지

자원으로 100% 구현할 수 있거나 최소한 유지보수

(maintenance)가 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 셋째, 북한

사회정치 체제상 수용할 수 있는 사례이어야 한다. 워

크숍 참여자는 이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표 4에 나와

있는 각 사례의 5W1H 내용을 상세 리뷰하면서 북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 O, △, X로 각자 평가하였고, 이를

통합정리하여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도출하였다

(표 5.) 이를테면 표 4의 ‘Sugarcane Charcoal’이나

‘Warka Tower Every Drop Counts’ 사례에서 사용된

재료는 각각 사탕수수와 대나무로 모두 열대 지역의 자

원을 이용한 적정기술이기에 북한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제외되었다. 마찬가지로 'Blood-delivering Drone'

사례는 드론으로 혈액을 필요한 지역까지 운송하는 적

정기술인데 보안에 민감하고 폐쇄적인 북한에서 적용

되기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에서 △로 표기된 사례는 북한 적용은 가능하되

현지에 맞게 어느 정도 변환이 필요한 사례이고, O로

표기된 사례는 북한에 적용이 비교적 쉽게 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를테면 ‘Potable Water Generator’는 습도

가 높은 기후에서 공기 중의 수분을 빨아들여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는 정수 옥외 광고판인데, 낮과 밤

의 기온 차가 큰 산간 지역에 맞게 어느 정도 변환하면

북한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으

로 에너지나 식수에 대한 사례가 아니어서 표 5에 등재

Digital Drum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Soccket
전기

(아이들의
놀이)

IBTASEM playground 아이들의
놀이Dream Ball

대나무 페달 펌프

생계Kashf Foundation

일용직 노동자 센터
(Day Labor Station)
공공장소 그늘막

(Inclusive Edge Canopy)
공공 공간

안전 욕구

Global Village Shelters

주거
Homed Shelter with Dignity

IKEA Housing

Half A Good House

Plug In The World : Mobisol

전기

Little Sun

Liter of Light

Solar Kiosk

Michaud-Lariviere

시에라 이동 전등
(Sierra Portable Light Prototypes)

쏠라 에이드 (Solar Aid)

퍼머넷 (Perma Net)
질병으로
부터 안전

지뢰 제거기 (Mine Kafon Ball)
전쟁 잔해
지뢰로부터
안전

Gira Dora
여성과
빨래

Bicycles for Humanity 이동수단

생리적 욕구

Peepoo Bag 화장실
생리컵 제공 프로그램 위생
Potable Water Generator

식수

LifeStraw in Kenya

Warka Tower Every Drop Counts

Be(雨) Happy

Aquastar Plus/Flow Through

히포 워터 롤러 (Hippo Roller)

마야 페달 물 펌프 (Maya Pedal)

Eco Cooler 냉방 (전기)

Pot-In-Pot Refrigerator
냉장고
(전기)

Upesi Stoves
요리 및
난방

Rocket Stove

Sugarcane Charcoal

Amos Winter Wheelchair 이동

Blood-delivering Drone

의료Embrace Infant Warmer

신생아 황달 치료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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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되었으나 'Bicycles for Humanity' 및 'Boxchool'

사례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실행이 되는 적정기술이기

에 북한 지역의 공동체에 맞게 변환이 필요한 걸로 판

단해 별도로 기록해 두었다.

그림 2. Solar Cow and Power Milk
Figure 2. Solar Cow and Power Milk

또 'Solar Cow and Power Milk'는 자기 존중의 욕

구 단계로 분류했으나 전기 에너지와도 연결되는 만큼

표 5에 넣었다. 이 사례는 국내 YOLK 태양광 에너지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아동 노동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젖소 디자인의 태양광 충전소를

개발하여 설치한 사례이다(그림 2.) 많은 수의 아프리카

빈민층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가족을 도와 생계 노

동을 해야 하는데, 노동 대신 나눠준 충전용 보조 배터

리를 들고 학교에 와 수업받는 동안 보조 배터리를 충

천하고, 하교할 때 배터리를 집에 가져가 가족이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매슬로의
욕구단계

북한
현황
니즈

적정
기술
사례
니즈

적정기술 사례
적용
가능
성

자기
존중의
욕구

에너지
(전기)

전기 Solar Cow and Power Milk △

안전
욕구

에너지
(전기)

전기

Michaud-Lariviere △
Solar Kiosk O
Liter OF Light O

Plug In The World : Mobisol O
Little Sun O

Sierra Portable Light
Protype

O

생리적
욕구

식수 식수

Potable Water Generator △
LifeStraw in Kenya O
Be(雨) Happy O
Hippo Roller △
Maya Pedal O

Aquastar Plus/Flow
Through

O

표 5. 대북적정기술에 적합한 사례 정리
Table 5. AT Design Cases Suitable for North Korea

2. 적정기술의 북한 도입 방안

성공적인 적정기술의 원칙인 ‘현지인의, 현지인에 의

한, 현지인을 위한’ 해결안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적정기

술 전문가가 현지에 직접 가서 현지인들과 밀접한 상호

작용 하며 함께 해결책을 발굴해야 하나 북한에서는 이

러한 활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 체제에

적정기술을 도입·적용·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기존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의 빈민들과 함께 현지

에서 개인(가족)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집중

하여 해결 방안을 창안한 후 성공 가능성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여 공동체에 퍼뜨리는 상향식(bottom-up) 도

입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 체제는 원

칙적으로 하향식 (top-down) 방식으로 운영된다. 북한

은 건국 시점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도입했고

1946년 산업의 국유화 및 1958년 농업의 집단화를 실시

하여 계속 시행 중이다[29].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생

산 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며, 생산수단

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 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구

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협동 농장은

가장 대표적인 협동적 소유의 형태이다[30]. 북한은 사

회총생산물이라는 경제 지표를 사용하는데, 박석삼은

“사회총생산물 대부분이 생산적 국영경리(공장, 기업소)

및 협동경리(협동 농장) 근로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

해 창출되며, 부분적으로 비생산적 국영경리와 개인부

업경리(텃밭)에서도 창출된다”고 말하였다[31].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가 기본인 북한에서 주민의 삶

의 질은 국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북한은 집단 공동체 중심의 하향식 접근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만큼 집단 공동체가 북한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북한의 일상생활도 집단 공동체 중

심 및 집단주의 이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북한은 모든 기관과 단체에서 주, 월,

분기, 연별로 개개인의 업무와 공사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생활총화 모임이 있는데 북한의 사회 통

합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북한의 일

상생활 연구에서도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는 방

법이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제도와 일상적 상호작용을

하는 관료,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는 공적인 조직문화

의 노동, 성인이 되기 전에 일상생활의 통제 및 규율화

가 이루어지는 교육 부문을 중요한 연구 주제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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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다[33].

이러한 특성의 북한에 적정 기술을 적용할 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간확산형(middle-diffusion) 도입방식

을 구상하였다. 중간확산형 도입방식은 집단화가 일반

적인 북한에서 협동 농장과 같은 집단 공동체 단위로

적정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중간확산형 방

식은 국가 전체적 차원의 하향식보다 더 작고 촘촘한

협동 농장 공동체에서 도입하는 만큼 시행착오에 빠르

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중간확산형 방식은

집단 공동체에서 국가 정부에 적정기술의 효능성을 전

달하는 것으로 개인보다 국가를 설득할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다.

3. 대북적정기술 디자인의 사례

앞서 소개한 중간확산형 도입방식에 맞춰 북한 주민

의 시급한 니즈인 전기 에너지와 식수에 관련한 적합한

적정기술을 북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공동창의워크

숍을 통해 논의하였다.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표

5의 Solar Cow and Power Milk를 선발하여 중간확산

형 도입방식에 맞춰 대북적정기술용으로 리디자인

(re-deisgn)하였다. 북한의 많은 가정집에서 태양광 패

널을 이용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상

황을 고려할 때 Solar Cow and Power Milk는 북한에

서 효능성과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의 대표적인 협동적 소유 형태인 협동 농장에

태양광 충전소를 설치하고 협동 농장원에게 휴대용의

재충전 가능한 보조 배터리를 공급한다. 협동 농장원들

은 출근하면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고 근무를 시작한다.

협동 농장원들이 퇴근할 때 충전 완료된 배터리를 가지

고 집에 가서 전기를 사용한다. 또한 농장원들이 협동

농장에서 일하는 경험에 비추어 출근할 때 휴대용 배터

리를 충전기에 꽂는 과정은 ’모내기,’ 퇴근할 때 배터리

를 뽑는 과정은 ‘수확하기'라는 경험으로 연결 지어 제

품의 경험을 디자인한다 (그림 3.) 또한 태양광 충전소

의 기본적인 장치 - 태양광 패널, 보조 배터리 등 - 는

완성품의 형태로 북한에 전달하되, 이를 조립하고 설치

하는 것은 북한 협동 농장의 운영진이 추진한다. 북한

에서 협동 농장은 국가가 운영하는만큼 절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이미 많은 태양광 패널을 일반

가정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패널의 설치와

관리를 현지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역량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중간확산형 도입방식에 근거한 적정기술 디자인 사

례를 오스트리아 비엔나공대 GrAT 소속 적정기술 연

구소에 근무하는 남한 출신의 적정기술 전문가 1인에게

인터뷰를 통해 검증 받았다.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 사

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간확산형 도입방식

은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다만 중간확산형 도입방식으로 적정기술을

북한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장치 단위의 물품을 구체적

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기존 적정기술 디자인의

도입 방식인 상향식 접근에 비해 국가 단위(예: 협동

농장)의 하향식 접근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하였다.

그림 3. Solar Cow and Power Milk를 중간확산형 도입방식에맞
춰 북한의 협동 농장 단위로 리디자인한 예제
Figure 3. A Re-design of Solar Cow and Power Milk for
Cooperative Farm in NK based on Our Middle-Diffusion
Adoption Method

Ⅵ.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연구에서는 대북적정기술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북한 주민

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시급한 문제와 이에 상응

하는 적정기술 디자인 사례를 문헌 검토와 북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매슬로우

의 5단계 욕구 모델에 맞춰 분류 정리하였다. 북한 주

민은 현재 전기 에너지와 안전한 식수의 니즈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해당 니즈에 중점을 둔 적정기술 중

에 북한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표

5.)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국가로 현지 활동을 중시

하는 적정기술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

고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실시하고 있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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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적정기술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협동 농장과 같은 집단 공동체 단위에 맞

춘 중간확산형 도입방식을 통해 적정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주

민의 시급한 니즈에 적용 가능한 사례 중 Solar Cow

and Power Milk를 중간확산형 도입방식에 맞게 리디자

인하여 협동 농장용 태양광 충전소 적정기술을 제안하

였다 (그림 3.)

이 연구는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물자 중심의 대북

지원이 그 한계로 인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니즈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남갈등과 같은 정치적 갈등을 종종

야기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대안으로서 대북적정기술

의 가능성, 적용 가능한 사례 및 북한 사회 구조에 맞

는 적정기술 도입방식을 탐구하였다. 선행 연구가 대북

적정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

해 이 연구는 더 나아가 대북적정기술 디자인에 적합한

사례의 체계적인 정리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

입방식과 적용 과정에서 기존 사례의 리디자인을 구체

적인 사례로 들어 제안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

다.

현지 접근이 불가능하고 자료가 극도로 제한적인 북

한이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만큼 이 연구는 제한

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행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대북적정기술 디자인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북한에 대한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 연구자의

직접적인 방문이 여전히 불가능하다면 더 많은 수의 북

한지역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욱 질적인 북한 현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현지 방

문을 대체할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 디자인 안을 동작

가능한 수준의 프로토타입(working prototype)으로 만

들고 협동 농장 체제를 운영하는 입국 가능한 제3국의

현지를 방문하여 파일럿(pilot) 평가를 해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평양과 같은 수도권,

대도시 및 지방의 삶의 질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점

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북한 주민의 니즈를 지역별로 나

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치 체제적으로는 북한과 동일한 사회주의

국가의 지역에 적정기술 도입 사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체제는 사실상 자본주의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적정기술 도입 사례와 성공 여부를 상호 비교하면서 이

연구에서 도출한 중간확산형 도입방식과 같은 접근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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